
2. 조석 예불
때치는북. 3. 대
승불교에서 지

향하는 인간상. 여자신도를 부르는
호칭으로도사용. 4. 김동리소설로
유명한불상으로육신그대로만든
다. 6. 종립학교에서불교를가르치
는 선생님. 8. 스님이 입는 옷. 9. 공
안을생각하며좌선을수행하는방
법. 10. 존경하는것, 경례(敬�)와같
은뜻. 11. 어린스님. 최근주경중감
독이제작한영화의제목이기도함.
12. 부처님의나라라는뜻. 14. 육바
라밀의하나. 열심히수행하는것.

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색색의 전구와

색실이 만들어내고 부처님오신날에는

연꽃이 그런 역할을 한다. 부처님오신

날(그런데 왜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는

성탄절이라고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은

석가탄신일이라고 하지?)과 어버이날

이 겹친 올해는 거리마다 꽃 잔치였다.

거리엔 연꽃이, 사람들의 가슴엔 카네

이션이 세상을 장엄했다. 꽃이 축하의

의미를 갖게 된 내력을 선재가 알 수는

없지만, 6가지 공양구에도 꽃이 포함되

고 많은 경전에서 꽃으로 부처님을 장

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신성

한의미를담고있는것은분명하다. 

불교에서 꽃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

는 것이 화엄이다. 화엄이란 잡화엄식

(雜華嚴飾)에서 나온 말이다. 말 그대로

갖가지의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이다.

광대무변하게 우주에 편만(遍滿)해 계

시는 붓다의 만덕(萬德)을 꽃으로 장엄

하여진리의세계를나타내는것이다. 

하지만 진정한 꽃의 의미는 누군가에

게달아주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자신

에게 다는 데 있다. 화엄이라고 해서 불

국토를 장엄하는 데 그치는 것이겠는가.

이미그안에살고있는내가부처이므로

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장

엄하는 일이다. 어버이날의 카네이션 역

시스스로꽃을달고부모님의은혜를기

리는것이시작이라고선재는알고있다. 

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이 태어나신

날을 기리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

니니만큼 거리마다 피어난 연꽃의 의미

도달라야한다고선재는생각한다.

조계종 전 종정이신 성철스님의 법어.

“자기를 바로 봅시다. 부처님은 이 세상

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, 이 세상

이본래구원되어있음을가르쳐주려고

오셨습니다. 이렇듯크나큰진리속에서

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.

다함께길이길이축복합시다.”

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거

리의 연꽃은 이미 스스로를 축하하는

꽃이고“이 세상에 나만이 존귀하고 세

상의 괴로움을 모두 평안케 하리라”는

부처님 탄신의 선언은 오늘을 사는 선

재스스로의다짐이된다.

■최원섭(성철선사상연구원연학실)

1.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로 번뇌와
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(無明) 세계를 부처님의
지혜로밝게비추는것을상징함. 2. 부처님의그
림을옮겨그리며신심을키우는수행방법. 3. 무
엇인가를주는것으로사람들에게불교에감화
하도록하는것. 사섭의하나. 5. 강원도(남한) 속

초시 설악동(雪岳洞) 설악산에 있는 사찰. 중요문화재로
보물제443호인향성사지삼층석탑등이있음.  6. 교도감
화의준말로어리석은사람을바른길로인도한다는뜻. 7.
절의운영및사무등을맡아보던승려. 8. 과거칠불가운
데제6불. 현겁에일천불이출현한다고하는데그중제3
의부처님.(迦�佛) 9. 간경(看經)은경전을보고읽는것.(看
經) 10. 현실세계. 정토의반대말. 11. 어린시절스님이되
는것을00출가라고함. 13. 나라또는제왕의스승. 14. 부
처님의올바른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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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좋은 친구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”
< 출전 : 남전 상응부경전 45.49>

(제19화)

무소의뿔처럼

혼자가는

이길이지만...

가로

< 420호「교리퍼즐」정답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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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 달기

자신에게 먼저 꽃을 답시다

부처님께서는

좋은친구들과의사귐은

떠오르는태양과같다고하십니다.

좋은친구들과의사귐은

성스러운여덟가지바른길을

걸어가게한다고하십니다.

나의도반

나의좋은친구들

아침에떠오르는

태양들이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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